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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부산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기장 도봉(道峰) 김윤태(金允泰.73)씨

가 직접 빚은 다완 200여점을 3일 출범을 앞둔 부산문화재단(이사장 허남식 부산시장)에 기증했다. 

 

   김씨는 "부산에 문화재단이 발족하게 된 것을 축하하고 재단이 굳건히 자리잡는데 작은 도움이나

마 되고자 평소 아끼던 작품들을 기증했다"고 말했다. 

 

   부산문화재단은 앞으로 국제적인 교류행사 때 외국인사들에게 김씨가 기증한 다완을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등 재단의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5년에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된 김씨는 부산시 기장군에서 `상주요'를 운영하고 있

으며 일본의 국보인 이도다완(井戶茶碗) 등 문헌으로 남아있는 각종 다완 30여종을 완벽하게 재현했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시가 민간 전문가 주도의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펼치기 위해 설립한 부산문화재단은 5일 오전 

11시 해운대구 우동 센텀벤처타운에서 창립기념식을 갖고 본격 출범한다. 

 

   부산문화재단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초대 대표이사에는 강남주 전 부경대 총장이 선임됐다. 

 

   부산문화재단의 기금규모는 총 500억원으로 우선 113억5천만원으로 출범한 뒤 내년부터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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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부산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기장 도봉 김윤태씨(오른쪽)가 3일 부산문

화재단 강남주 대표이사에게 자신이 직접 만든 다완 200여졈을 기증한 뒤 감사패를 받고 있

다. <<부산문화재단 제공.관련기사 참조 >> 20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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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부산시가 매년 40억원 가량을 추가로 출연하기로 했다. 

 

   문화재단은 올해 40억5천여만원의 예산으로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심

의.선정.지원, 평가를 비롯해 학예진흥원 업무, 문화예술관련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 부산문화의 정

체성확립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lyh950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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